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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

학년 중에서 단계적유층군집방법으로 표집한 총 2,844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2004~2008)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외현적 공

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친한 친구 일탈경험과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또한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

로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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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애, 2003; 손은정, 장유진, 2008; 신혜섭, 2005). 

그러나 여학생들도 공격양상이 다를 뿐이지, 남학생들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Crick & Bigbee, 1998; Crick & Werner, 1998).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특정인을 소

외시키는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하나의 

일관된 경향보다는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박민정, 최보

가, 2001; 이은주, 2001; Cairns et al., 1989) 학령기 초기에는 남학생은 외현적 공격

성,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녀 학생 모두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

성에서는 남녀 성차가 뚜렷하지 않지만, 외현적 공격성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배아영, 2006; 박영신, 2005; 심희옥, 2003).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향이 타인을 향해 투영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눈에 보이

는 물리적 속성이 있는가, 또는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공격성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현적 공격성에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성 등이 포함

된다. 신체적 공격성의 예로는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언어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놀리는 행동 등을 포함하고, 비언어적 공격성의 예로는 

언어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으로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외현적 

공격성은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타인을 향해 표출되는 공격성을 의미하

는 반면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자신의 내부를 향해 표출되는 감정을 포함하며, 주로 우

울과 불안 등의 감정을 의미한다(오경자 외, 2001; 이민식, 오경자, 2000; Achenbach, 

1991).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된 문제 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문제

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녀 학생 1,73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최

근의 한 연구(이창호 외, 2005)에 의하면, 우울수준의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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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 수준의 경우에도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연구들(김정민, 이정희, 2008; 배정이, 2006)이 있는가 하면, 반

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최인재, 2007)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낮고,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단자료를 사용한 최근의 한 연구(서미정, 

2008)에서는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까지 거

의 변화가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횡단연

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성별과 학년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

화된 문제 행동의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비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회

적 압력 또는 동조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128p).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또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

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해도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Kallgren et al., 2000).

따라서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친

구의 영향, 특히 친한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문제 

행동에서 불안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창호 외, 2005). 또한 친한 친구가 행동문제가 많을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행동문제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Berndt & Keefe, 1995; Svensson, 

2003). 이는 친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친한 친구와의 친밀감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김준호, 박미성, 1993; 박현수, 김준호, 2008), 유사한 맥락에서 친한 친구와의 친밀

감이나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경

상, 박현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 중에서도 특히 친한 친구 관련 변수들이 청소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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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

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5년 동안(2004∼2008) 수집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은 2,844명

이고 이 중에서 남학생은 1,524명(53.6%), 여학생은 1,320명(46.4%)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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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적 공격성은 6문항으로,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

람을 때릴 수도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

년도의 α계수는 각각 .757, .800, .795, .795, .807이었다. 

2) 내면화된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자살충동에 대한 문항을 포

함하며, 총 6문항으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

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불안, 우울, 자살에 대한 충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내면화된 문제행동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α계수는 각각 .794, .846, .845, .840, .854이었다. 

3) 친한 친구 접촉빈도

본 연구에서는 ‘매우 친한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 일 정도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친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확인하였다. 

4) 친한 친구애착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애착은 매우 친한 친구들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

하는 편이다’ 등의 4개의 문항을 통해서 평소에 잘 어울리는 학교 친구, 동네 친구와

의 친밀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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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친한 친구들에 대해 애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한 친구애착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α계수는 각각 .658, .728, .775, 

.810, .810이었다. 

5)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

험’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

안 행한 빈도 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α계

수는 각각 .733, .866, .773, .834, .881이었다. 

6) 친구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 스트레스는 3문항으로,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

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그런 적 없다, 5=항상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친구 스트레스 점수는 최고점 5점, 최하점 1점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

다. 이 검사의 1차년도～5차년도의 α계수는 각각 .800, .838, .841, .830, .851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따랐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적 성장모형(linear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별 변화양상이 직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

형적 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구하였고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유의확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χ2, TLI(일명, NNF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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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모형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χ2은 유의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이고, TLI>.90, 

CFI>.90, RMSEA<.05일 때이다(서민원, 1995; 홍세희, 2000). 선형적 성장모형에서 적

합도가 양호함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개인별 변화양상을 더 복잡한 함수로 가정할 필

요가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을 통해 무 성장모형(no growth model)이 바람직하지 않음도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growth model)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의 기

본 원리는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델과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쟁모델 간의 차이를 χ2검정으로 비교하는 것이다(홍세희, 2001). 다집단 분석

을 위해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초기값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A, ‘변화율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

B,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이 남녀 간에 서로 동일하다.’라는 경쟁모형C를 설정한 

후, 기저모형과 경쟁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

한 성장모형(growth model with time-invariant covariate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평균 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상호

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독립변수 곱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

인하였다. 예컨대 다음 식에서 과 가 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면 된다.

 ′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와 기초적인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였고, 성장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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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us 3.0(Muthen & Khoo, 1998; Muthen & Muthen, 2006)을 활용하였다. 모수 추

정방법은 ML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 분석결과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학년별․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

과, <표 1>과 같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

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별로 본다면 외현적 공격성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

의 변화 속도가 더 커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내면화

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학

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심해졌다.

종속변수 성
초등 4년 초등 5년 초등 6년 중등 1년 중등 2년

M SD M SD M SD M SD M SD

외현적 

공격성

남자 2.43 .78 2.49 .79 2.52 .75 2.59 .74 2.57 .77

여자 2.26 .72 2.36 .77 2.51 .79 2.59 .79 2.60 .76

전체 2.35 .76 2.43 .79 2.51 .77 2.59 .76 2.59 .77

내면화된 

문제행동

남자 2.08 .80 2.13 .85 2.15 .81 2.18 .79 2.16 .80

여자 2.15 .85 2.12 .85 2.28 .85 2.39 .85 2.49 .84

전체 2.11 .82 2.12 .85 2.21 .83 2.28 .82 2.32 .84

<표 1>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학년별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

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적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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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직선적이라고 가정

할 수 있었다. 즉 선형적 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이들 두 변수는 모두 CFI, TLI가 

.97을 초과하였고 RMSEA는 .50미만이었다. 그리고 변화율의 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은 직선적

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외현적 공격성은 매년 .064만큼,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매년 .054만큼 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들 두 변수의 개인별 변화는 개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들 두 변수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변수
a b r(ab)

χ 2
[ df ]/ p CFI/TLI/RMSEA

M VAR M VAR COV CORR

외현적 

공격성
2.365** .283** .064** .022** -.038** -.477** 67.192[10]/.000 .975/.975/.050

내면화된 

문제행동
2.098** .298** .054** .022** -.038** -.465** 65.242[10]/.000 .971/.971/.049

a: 초기값,            b : 변화율,           r(ab): a와 b의 관계 
M: 평균,    VAR: 분산,    COV: 공분산, CORR: 상관,    **p<.01

<표 2>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성장모형 분석결과

교과 구분
남 여 χ 2

[ df ]
p

CFI/TLI
RMSEA 기타

estimate s.e. estimate s.e.

외현적 
공격성

a
M

VAR
2.446**
.266**

.020

.022
2.274** 
.286** 

.020

.021 
78.423

[20]
.000

.974/.974
.051

잔차
분산

·공분산
↓

생략

b
M

VAR
.039**
.021**

.007

.003
.092**
.022**

.007

.002

r(ab)
COV
CORR

-.038**
-.502**

.006
-

-.033**
-.424**

.006
-

내면화된 
문제
행동

a
M

VAR
2.105**
.257**

.021

.007
2.087**
.342**

.023

.027
84.896

[20]
.000

.965/.965
.054b

M
VAR

.018**

.019**
.024 
.003

.095**

.024** 
.007
.003

r(ab)
COV
CORR

-.034**
-.488**

.007
-

-.042**
-.466**

.008
-

a: 초기값,            b : 변화율,           r(ab): a와 b의 관계 
M: 평균,    VAR: 분산,    COV: 공분산, CORR: 상관,    **p<.01

<표 3> 성장모형을 이용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의 남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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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표 3>과 <표 4>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초기값은 남학생이 2.446으로서 여학생 2.274보다 더 

높았지만( χ 2=35.465, p<.01), 변화율은 여학생이 .092, 남학생이 .039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χ 2=3.759, p<.01). 

둘째,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값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 χ 2=.328, p>.05), 변화율은 여학생이 .095, 남학생이 .018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χ 2=55.439, p<.01). 

모형
외현적 공격성 내면화된 문제행동

χ 2 df χ 2차이 df차이 χ 2 df χ 2차이 df차이

기저모형  78.423 20 - -  84.896 20 - -

경쟁모형A

경쟁모형B

경쟁모형C

113.888

109.182

119.310

21

21

22

35.465**

 3.759**

 4.887**

1

1

2

 85.224

 14.335

171.387

21

21

22

  .328

55.439**

86.491**

1

1

2

*p<.05,   **p<.01
경쟁모형A :초기값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경쟁모형B :변화율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경쟁모형C :초기값과 변화율이 남녀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표 4> 성장모형을 이용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의 남녀 차 검정 결과

2.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한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표 6>은 

이에 대한 결과이며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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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β R
2

외현적 

공격성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13 .010 .045

.041**

친한 친구애착(B) -.006 .011 .018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9** .008 .119

친구 스트레스(D) -.024** .009 -.090

A×B -.019 .018 -.036

A×C -.005 .020 -.008

A×D -.024 .017 .047

B×C -.057* .020 .100

B×D -.018 .015 -.040

C×D -.008 .011 -.026

*p<.05   **p<.01

<표 5>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첫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애착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

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

학년에서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의 친구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친구애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

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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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β R2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08 .011 .026

.016**

친한 친구애착(B) .015 .012 .044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10 .009 .039

친구 스트레스(D) -.019* .010 -.071

A×B .006 .020 .012

A×C -.005 .021 -.009

A×D .024 .018 .048

B×C -.011 .022 -.019

B×D -.027 .016 -.060

C×D -.009 .012 -.030

*p<.05   **p<.01

<표 6>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 비교 결과

<표 5>와 <표 6>의 결과가 남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표 8>은 이에 대한 결과이며, 이로

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

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6.0%, 

여학생이 9.0%로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외현적 공격

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컸

지만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컸다. 특히 친구 스트레

스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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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예측변수
b β R2

남/여남 여 남 여

외현적 

공격성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11 -.011 -.039 -.036

.060**

/.090**

친한 친구애착(B) -.029 -.018 -.093 -.050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9** -.096** -.142 -.289

친구 스트레스(D) -.028* -.025 -.106 -.091

A×B -.033 -.030 -.067 -.055

A×C -.006 -.087* -.013 -.127

A×D -.040 -.009 -.084 -.017

B×C -.063* -.055 -.133 -.076

B×D -.031 -.005 -.076 -.010

C×D -.010 -.020 -.040 -.038

*p<.05   **p<.01

<표 7>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의 남녀 비교 결과

둘째,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던 반면, 여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

와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

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졌고, 여학

생은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많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5.7%, 여학생이 3.2%로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내면화된 문제행동

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특

히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구 스트레스 및 친한 친구애착과 친구 

스트레스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

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진 반면,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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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예측변수
b β R2

남/여남 여 남 여

내면화된

문제행동

변화율

친한 친구 접촉빈도(A) -.022 -.029 -.082 -.095

.057**

/.032**

친한 친구애착(B) -.010 -.008 -.035 -.021

친한 친구 일탈경험(C) -.027** -.033 -.138 -.095

친구 스트레스(D) -.022 -.024 -.087 -.086

A×B -.016 -.005 -.035 -.009

A×C -.000 -.005 -.001 -.007

A×D -.058* -.028 -.129 -.052

B×C -.008 -.043 -.019 -.057

B×D -.056** -.018 -.149 -.034

C×D -.013 -.031 -.061 -.056

*p<.05   **p<.01

<표 8>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구변수의 영향력의 남녀 비교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살펴보

고,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청소

년의 공격성의 개인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에서 단계적유층군집 방법으

로 표집한 총 2,844명(남학생 1,524명, 여학생 1,32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2004 

~2008) 수집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가면서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였다. 특히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

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변화 속도가 더 커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의 변화율이 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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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청소년 초기에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종효, 2007)와 일관되는데, 여학생의 

경우, 특히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적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내부를 향한 

우울이나 불안의 감정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학생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

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포함한 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과 친구 스트레스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친

구 스트레스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 스트레스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

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이경상, 박현수, 2004) 결과를 고

려해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다. 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 친구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외현적 공격성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가정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이 가

능해 보인다. 첫째, 친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적 혹은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의 공격성은 사회적 지배

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Hawley, 1999; Pellegrini, 2007), 이 이론에서는 한 집

단 내에서 서열상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쉽게 누군가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기 때

문에 전반적으로 공격행동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고, 자신의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공격행동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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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해서 친한 친구 일탈

경험의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가 일탈경험이 많을

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이 많

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 한 때 단짝이었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가해학생과 연합하여 제 3의 학생을 함께 괴롭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문용린 외, 2007). 특히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시기에 여학생들에게 친밀한 

우정관계가 사회적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러한 결과는 타당해 보인다.

셋째,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친구애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는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

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남녀 차이를 비교한 결

과,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

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가 더 높아졌다. 친한 친구 접촉빈도

와는 다르게 친한 친구애착은 친구들과 함께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된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상호작용효과

가 있었다. 여학생은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많으면 친한 친구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공

격행동의 주요 특징이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선행 연구들(문용린 외, 2007; Crick & 

Bigbee, 1998; Crick & Werner, 1998)을 토대로, 친한 친구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

해 외현적 공격성의 유형과는 다른 관계적 공격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한 접촉을 한 친한 친구들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자주 만나는 친구 중에 일탈행동을 하지 않은 

모범적인 친구가 있을 경우, 다른 친한 친구들의 일탈행동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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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스

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친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학생들은 불안이나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매우 높

은 수준에서 시작되므로 천장효과(ceiling effect) 때문에 대폭 증가하기가 어렵고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전체적으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

구 스트레스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접촉빈

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큰 반면 남학생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 변화율에 대한 친

한 친구 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들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한 친구들에 의

해 불안이나 우울, 자살충동 등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대한 친한 친구 일탈경험

의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특히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

빈도와 친구 스트레스 및 친한 친구애착과 친구 스트레스가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

화율에 대해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학생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가 높

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더 높아진 반면, 

친한 친구애착이 높으면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한 친구 접촉빈도와 친한 친구애

착의 개념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한 친구 접촉빈도는 객관적인 접촉

빈도라고 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애착은 친구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또는 친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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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친한 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것 자체는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

을 받지 못할수록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데 반해, 친한 친구와 정서적

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은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안이나 우울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유대이론

(Hirschi, 1969)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으며,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을 비행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개인별 변화양상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 접촉빈도, 친한 친구애착, 친한 친구 

일탈경험, 친구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

된 문제행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표집을 사용한 기존 연

구결과(박종효, 2007; 이창호 외, 2005)에 의하면,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

동이 초등학교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다 중학교 3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고등학교 시기

에 다소 완만하거나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

지의 3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에서는 청소년의 외현

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에 

수행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조정아, 

2009)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중 3 시기부터 고 3 시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정윤주, 2004; 최인재, 2007).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변화추이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성식, 2002; Thornberry, 1987)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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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들의 공격성과 비행에 부모와의 유대가 미치는 영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유대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청소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큰 반면, 점차적으로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전 

발달과정에 걸친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종

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정익중, 2009; Moffitt 외, 2002)에 따르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이나 비행은 몇 가지 발달모형으로 구분된다(예, 무비행형, 후발형, 저비행지속형, 중

단형, 만성형 등). 이러한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모형에 따른 친한 친구 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발달모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라는 특성 상 많은 수의 문항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 문항의 수를 더 늘린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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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lescents' Individual Change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Effect of 

Close Friends Variables

Kim, Jae-Chul*․Choi, Ji-You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ndividual changes in 

overt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o observe how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lose friends, close friend attachment,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and friend stress impact upon the individual changes in overt 

aggression and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early adolescents, taken from a sample of 4th grades to 8th grades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several significant findings. First, 

overt aggression and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increase over time 

for both males and females. Second, the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and friend 

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rate of change in overt aggression. Third,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of close friend attachment and delinquency of close 

friends to the rate of change in overt aggression. Fourth, friend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in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education, practice and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ture longitudinal research were discussed.

* Departmen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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